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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대학생들은 미래의 자신의 직업에 따라 본인의 생활양식과 태도, 가치관까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진학 및 취업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미결정 상황에 직면하거나 과도한 경쟁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진로준비활동

과 함께 진로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스트레스는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좌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성장하고 극복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의 내적 변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개인의 행동이나 하나의 특성으로 설명되지 못하고 인지적ㆍ정서적ㆍ행동적 특성들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심리적 특성에 대한 개인차 연구는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합하

여 차별적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희망하는 직종을 구체화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열악하고 스스로 진로에 대

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불안한 현실 속에서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는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진로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스스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상관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의 변수가 어느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이해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와 진로준비행동은 상관성이 있으며, 각각의 변수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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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년들에게 대학생활 시기는 경제적 독립과 직업선택을 위한 준비기간이로 다양한 역할들의

경험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발달과업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들

은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준비하기 위해 어학연수, 유학, 봉사활동, 자격증 준비 등과 같은 과정

을 거치면서 좁은 취업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천만봉ㆍ이종구, 2013; 류정희 2014).

대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미래의 자신의 직업에 따라 본인의 생활양식과 태도, 가

치관까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진학 및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결정 상황에 직면하거나 과도한 경쟁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진로준비활동과 함께 진로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경욱ㆍ조윤희, 2011; 전찰열, 2013; 김윤경, 2015; 방한승ㆍ김영현, 2017).

특히, 취업난이 심해질 경우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게 되는

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경제성장과 과학발전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경제적 침체기로

들어서면서 취업이 나날히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청년층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

여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청년층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

색하고 있다(김민정ㆍ김봉환, 2007; 장계영ㆍ김봉환, 2011; 김상식, 2019).

스트레스는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좌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

에서 성장하고 극복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의 내적 변수가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개인의 내적 변수 중 대표적인 요인이 바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과 진로준비행동이

라 할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믿고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여 성공

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다(Taylor & Betz, 1983; 김희기ㆍ이준재, 2011; 이숙정, 2012; 이미라,

2015; 이정희, 2017; 김상식, 2019).

대학생의 경우 개인의 행동이나 하나의 특성으로 설명되지 못하고 인지적ㆍ정서적ㆍ행동적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심리적 특성에 대한 개인차 연구는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합하여 차별적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Fuqua et al., 1988; 김봉환

ㆍ김계현, 1997; 장선철, 2004; 박민지ㆍ김계현, 2015; 이효남, 2015).

이처럼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희망하는 직종을 구체화하고 진로

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열악하고 스스로 진로에 대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불안한 현실 속에서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진로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스스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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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상관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의 변수가 어느정도로 영향을 미치

는지를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실증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교육 및 상담의 기초 자료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진로스트레스(career stress)

대학생과 같은 청년시기는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아정체성 확립 및 부모님으로부터

의 심리적ㆍ경제적 독립 등 다양한 스트레스 경험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진로 또는 취업

문제는 자신의 장래 및 경제적 문제 등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큰 고민으로 대학생들은 진

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여러 과업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더불어 사회적 상황으

로 장기간에 걸친 경제 침체로 인한 취업률 감소와 경제시장의 급속한 변화로 불확실한 미래와

무한 경쟁 속에서 높은 진로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서유진, 2007; 이숙정ㆍ유지현, 2008;

이현림 등, 2008; 조민제, 2010; 김민정ㆍ양현정, 2015).

진로스트레스란 대학과정 및 졸업생들이 최초 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주관

적 스트레스로 취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취업 실패가 반복됨에 따라 장기간의 실업상태가

유지되면서 나타나는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라 할 수 있다(정의석ㆍ노안영, 2001; 김현아, 2006).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자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동조(2003)는 진로스트레스를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라 정의하였고, 서유진(2007)은 진로스트레스를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과 취업에 따른 준비를 하는 데에 있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 정의하였다.

이현림(2007)은 진로스트레스를 학생들이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다양

한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발생된 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고, Saka et al.(2008)는 진로스트레스를

개인이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정감과 심리적 긴장상태라 정의하였다.

박희락(2009)은 진로스트레스를 진로와 관련된 내ㆍ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의 안녕

을 위협받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주홍석ㆍ정철영(2012)은 진로스트레스를 졸업 후 취업과 진학에

연관된 문제로 인해서 학교생활의 심리적ㆍ신체적인 평형상태가 무너지고 위기, 불안 또는 긴장

감을 느끼는 상태라 정의하였다.

서정희(2012)는 진로스트레스를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미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서적 불안을 동반한 심리상태라 정의하였고, 방한승ㆍ김영현(2017)은 진로스트레스를 취업준

비로 인해 심리적ㆍ신체적 부조화를 이루어 불안, 두려움, 걱정 등을 느끼는 상태라 정의하였으



94 ∙취업진로연구 제10권 제3호

며, 김완기ㆍ배기철(2019)는 진로스트레스를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과 취업에 따른 준비

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발생하는 불안정감과 심리

적 긴장에 의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라 정의하였다.

대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는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되는데, 구체적인 하위요인으로는 진

로모호성 스트레스(career ambiguity), 취업압박 스트레스(employment pressure), 진로정보부족

(lacking information), 외적갈등(external conflict), 내적갈등(intemal conflict)이라 할 수 있다. 요

인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모호성 스트레스란 대학생 자신의 진로와 적성 간의

갈등이나 미래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

인지 잘 알지 못하거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진로가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에 확신이 없어 받게

되는 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 둘째, 취업압박 스트레스란 취업 준비 과정에 수반되는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연관된 스트레스로 경쟁률이 높고, 취업 시험에 한번에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같이 취업준비를 위해 해야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해할 때 받게 되는 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 셋째, 진로정보부족이란 대학생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타인으

로부터 도움을 적절히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직업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자격

등과 같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받게 되는 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 넷째,

외적갈등이란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스트레스로 자신의 진

로계획에 대하여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받게 되는 혼란스러움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

적갈등이란 직업 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내적으로 경험하는 갈등으로 안정적인 진로나 불안정한

진로, 또는 진학과 취업 등과 같이 미래의 진로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갈등이라 할 수 있다(김혜

정ㆍ강유리, 2008; 박희락, 2009; 김정아, 2014; 방한승ㆍ김영현, 2017).

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CDMSE)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에 의해 개발된 자기효능감을 Hackett & Betz(1981)가

진로선택상의 제한을 설명하고자 진로부분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발달된 개념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Hackett & Betz, 1981; Taylor &

Betz, 198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보다 후천적인 경험과 노력에 의해 개

발되는 요인으로 진로에 대한 주도성 및 자신감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진로의 교육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이종찬, 2013; 이현주, 201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자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olberg et al.(1995)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다양한 진로 탐색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개인

이 갖는 자신감의 정도라 정의하였고, Mazurek & Shoemaker(1997)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이라 정의하였다.



문학선김양균/대학생의진로스트레스가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진로준비행동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95

이은경(2001)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 관련 행동들과 관련되어 측정할 수 있는 자신감

혹은 확신의 정도라 정의하였고, 이희영(2003)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정도라 정의하였다.

이현림(2003)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한 신념이라 정의하였고, 김민순(2011)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자신의 미래직업 세계에

대한 확신이나 결정과 관련된 행동에서 개인 스스로 지각한 성취에 관한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유미정(2008)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미래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기

제로서, 개인이 진로를 결정해야할 때 필수적 자격요건이라 정의하였고, 허형원ㆍ손은령(2011)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진로목표를 위하여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 정의하였다.

이종찬(2013)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진로선택 과정에서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개인적인 확신성이라 정의하였고, 천태중ㆍ이걸재(2015)은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을 개인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라 정의하였다.

이정희(2017)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 정의하였고, 박선희ㆍ전주성(2018)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갖는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 진로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되는데, 구체적인 하위요인으

로는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이라 할 수 있다(Taylor & Betz, 1983;

이기학ㆍ이학주, 2000; 이은진, 2001; 이종찬, 2013; 전순희ㆍ홍지현, 2014; 이현주, 2018). 요인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평가란 자신의 능력과 가치 등을 평가하고 평가된 근거를

바탕으로 적성에 맞는 직업을 평가할 수 있는 자기신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둘째, 정

보수집이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정보 및 구체적인 조건 등을 탐색할 수

있는 자기신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목표설정이란 자신이 희망하는 진학 및 취

업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고 실천할 수 있

다는 자기신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넷째, 진로계획이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진학 및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자기신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이란 자신이 희망하는 진학 및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자기신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3 전공만족도(major satisfaction)

대학생들의 전공선택은 일반적으로 학업성적이나 적성, 흥미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부모

또는 교수와 같은 주변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선택되어진다.

이처럼 개인적ㆍ환경적 요인들의 의해 선택한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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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한예정ㆍ이종호, 2013). 또한, 전

공만족도는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전공교육에 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에서는 전공만족도에 관한 연구 및 분석을 통해 교육에 대한 시

스템 구축 및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지고 있다(이정희, 2017).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

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 전공에 대해 느끼는 학생의 주관적 경험이라 할 수 있으며, 전

공만족도는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개인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계현ㆍ하혜숙, 2000).

전공만족도에 대한 연구자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stin(1993)은 전공만족도를 학생들이 해당 전공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반응이라 정

의하였고, 김태희ㆍ장경로(2007)는 전공만족도를 전공분야를 선택한 후 학습경험에 대한 평가로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이라 정의하였다.

백정희(2007)는 전공만족도를 전공교과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주관적 즐거움과 개인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라 정의하였고, Nauta(2007)는 전공만족도를

전공분야를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만족으로 직업인의 직업만족과 같은 의미라 정의하였다.

서민화(2011)는 전공만족도를 자신의 전공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현재 자신들이 전공하고 있

는 전공과목 그 자체와 전공 관련 미래 전망 등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지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도라 정의하였고, 한예정ㆍ이종호(2013)은 전공만족도를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

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라 정의하였다.

Milsom & Coughlin(2015)는 전공만족도를 전공 교육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활동 및

상황, 대인관계, 경험 등을 통하여 느끼게 되는 학과에 대한 감정의 정도라 정의하였고, 송윤정

ㆍ조규판(2015)은 전공만족도를 학생이 전공 교육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는 주관적인 즐

거움과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함께 형성되어 나타나는 결과물이라 정의하였으

며, 오은영(2019)은 전공만족도를 자신이 소속한 전공에 대해 일반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의 정도라 정의하였다.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되는데, 구체적인 하위요인으로는 교과

및 수업만족, 관계만족, 사회인식만족이라 할 수 있다(김계현ㆍ하혜숙, 2000; 방효진ㆍ박정신,

2014; 정민주ㆍ박인혜, 2015; 김혜진ㆍ윤혜현, 2016; 황정희 등, 2018). 요인에 관한 설명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교과 및 수업만족이란 교수의 커리큘럼 및 수업 분위기 등 전공과목에 대한 습득

에 대한 심리상태라 할 수 있다. 둘째, 관계만족이란 교수와 학생 사이에 만남이 용이하고 원활

한 의사소통을 통한 전공 및 진로지도에 대한 심리상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인식만족

이란 사회나 주변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전공에 대한 인식으로 전공에 대한 선호도 및 가치에 대

한 심리상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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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

진로준비행동은 장기간동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진로에 대하여 준비하는 행동으로 대학생

이 진로성숙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효율

적인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로교육에서 성과 기준점이 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

다(김봉환, 1997; 김수리, 2004; 박정희ㆍ김홍석, 2009; 김명옥ㆍ박영숙, 2012).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ㆍ김계현(1997)에 의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진로준비행동

은 진로를 올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한 진로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활동과 진로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준비하고 개발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Phillips & Pazienza, 1998; 문승태ㆍ박미

하, 2013; 최윤경ㆍ김성회, 2015).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자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peas(1979)는 진로준비행동을 진로와 관련된 인지과정이 실제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

심을 가지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이라 정의하였고, Stumpf et al.(1983)은 진로준비

행동을 진로결정이나 진로발달을 목적으로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직업에 관

련된 정보에 접근하려는 인지적ㆍ행동적인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김수리(2004)는 진로준비행동

을 개인지 선택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위의 차원이라 정의하였고, 이제경ㆍ

김동일(2004)은 진로준비행동을 대학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회사나 분야에 취업을 목표로 준비

해 나가는 일련의 구체적 행위라 정의하였다. 이승구ㆍ이제경(2008)은 진로준비행동을 직업탐색

행동과 진로준비행동의 중간활동에 해당하는 개념이라 정의하였고, 서희정ㆍ윤명희(2011)은 진

로준비행동을 태도적ㆍ인지적 차원을 넘어 행동적인 차원의 개념으로 설정된 계획을 수행하는

등 진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실질적인 행동이라 정의하였다.

한예정ㆍ이종호(2013)은 진로준비행동을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역량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및 행동이라 정의하였고, 이종찬(2013)은 진로

준비행동을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분야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활동과 탐색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지계웅ㆍ한진영(2016)은 진로준비행동을 희망하는 직업의 세계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준비과정이라 정의하였고, 조영아(2017)는 진로준비행동을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진로결정과 준비과정을 포함한 개념이라 정의하였다. 임희정(2018)은 진로준비행동을

정서나 인지적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이 선행된 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

등이라 정의하였다.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은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되는데, 구체적인 하위요인으로는 정보

수집활동, 도구준비활동, 목표달성활동이라 할 수 있다(김봉환ㆍ김계현, 1997; 유수복, 2013; 이종

찬, 2013; 장현지ㆍ홍아정, 2014; 강혜순, 2015; 이현주, 2018). 요인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수집활동이란 자기 자신의 적성, 성격, 흥미, 능력 등과 같은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자신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 세계에 대한 현황, 전망, 입사방법, 필수요건, 승진경로, 작업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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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관심 있는 직업 세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

하기 위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도구준비활동이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혹은 교재 등을 구입 등 도구를 갖추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목표달성활동이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

와 상호과정으로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투자하는 실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Ⅲ. 실증연구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0년 6월 1일∼30일까지 30일 동안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대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준비행동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2 연구과제 및 절차

<그림 1> 연구모형



문학선김양균/대학생의진로스트레스가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진로준비행동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9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작성하였다.

3.3 연구가설 설정

3.3.1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영향관계

진로스트레스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ore & Eckenrode(1994)는 스트레스가 개인의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단일요인에

의해 중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같은 조절변수에 의해 완충된다고 주장하였고,

Jimmieson(2000)는 고객서비스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직무적응 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직무적응 간에 자기효능감이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이용길ㆍ강경희(2011)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통하여 취업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미라(2015)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진로선택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수행할 수 있다

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낮추게 되기 때문에 진로스트레스를 덜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정희(2017)는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 패션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습만족도 및 학습지속의향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2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의 영향관계

진로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승호(2010)는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중도탈락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에 관한 연구

에서 장래 진로의 불투명성과 전공에 대한 적성의 부적합 문제가 대학생활 만족도를 하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고, 유은영ㆍ양유정(2013)은 연구에서 진로스트레스

와 학과만족도 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윤갑정ㆍ차정주(2015)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소명감,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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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과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고, 정영희ㆍ양진희(2013)는 유아교육전공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가 학습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먼저 결정하고 확고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전공만족도가

높고 취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정희(2017)는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 패션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습만족도 및 학습지속의향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학습만족도가 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생들과 교수진이

충분히 상담하고, 면접 시뮬레이션과 같은 실제 도움이 될 수 잇는 취업특강을 실시하여 진로스

트레스를 낮추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진로스트레스가 전공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3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과의 영향관계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경필ㆍ심미영(2014)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

조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적당한 취업스트레스는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

고, 최현주(2017)는 성별에 따른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에 관한 연구에서 높은 수준을 경험한 학생일 경우 제대로 준비를 이행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가 하면,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동기를 촉진하여 진로준비를 열심히 실행하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임희정(2018)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스트레스 요인인 진로모호성, 정보부족과 직업정

보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낮아지게 된다고 주장하였고, 정윤경ㆍ김동심

(2018)은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고정신념의 상승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취업

을 준비하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취업스트레스가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에 취업준비행동에 관여

할수록 취업스트레스를 높이 지각하는 집단도 있는 반면에 진로에 대한 확싱이 강하고 그 확신

에 대해 편안하게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취업준비행동이 오히려 취업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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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영향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수리(2004)는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주장하였고, 김선중(2005)은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박지은(2005)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구조

모형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고, 조명실(2007)은 청소년을 대상을 자아정체

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심ㆍ홍혜영(2010)은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

였고, 백사인ㆍ김경미(2011)은 대학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장애 인식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으며, 김명옥ㆍ박영숙(2012)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이 높고 역기능적 진로 사고가 낮은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5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과의 영향관계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경화ㆍ유경호(2011)은 경호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전공이 적성과 잘 부합할

때 더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고, 정민주ㆍ박인혜

(2015)는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가 취업불안 및 취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 요인 중 사회인식만족과 교과만족이 취업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송윤정ㆍ조규판(2015)는 전공만족도와 학습몰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 요인 중 일반만족과 사회인식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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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고, 황정희 등(2018)은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을 대상

으로 전공만족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주요변수의 설문지 구성

<표 1> 설문지의 구성

설문 항목 문항수 　출처 측정척도

진로스트레스

진로모호성 3

김혜정ㆍ강유리, 2008; 박희락, 2009;
김정아, 2014; 임희정, 2018

Likert
5점 척도

취업압박 3

진로정보부족 3

외적갈등 3

내적갈등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평가 3

Taylor & Betz, 1983; 이기학ㆍ이학주,
2000; 이은진, 2001; 이종찬, 2013;
전순희ㆍ홍지현, 2014; 이현주, 2018

Likert
5점 척도

정보수집 3

목표설정 3

진로계획 3

문제해결 3

전공만족도

교과 및 수업만족 4
김계현ㆍ하혜숙, 2000; 방효진ㆍ박정신,

2014; 정민주ㆍ박인혜, 2015;
김혜진ㆍ윤혜현, 2016; 황정희 등, 2018

Likert
5점 척도

관계만족 4

사회인식만족 4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활동 3
김봉환ㆍ김계현, 1997; 유수복, 2013;
이종찬, 2013; 장현지ㆍ홍아정, 2014;

강혜순, 2015; 이현주, 2018

Likert
5점 척도

도구준비활동 3

목표달성활동 3

일반사항 10
성별, 연령, 종교, 학년, 전공, 대학 유형,
소재지, 자격증 보유여부, 성적, 취업

희망여부
명목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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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결과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대부분이 경영 관련전공자 313명(100.0%)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 161명(51.4%), 여성 152명(48.6%)으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고, 연령의 경우 20~25세 313명(100.0%)으로 취업과 진로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종교의 경우 기독교 73명(23.3%), 무교 175명(55.9%), 불교 31명

(9.9%), 천주교 34명(10.9%)으로 나타났고, 성적수준은 상 95명(30.4%), 중 163명(52.1%), 하 55

명(17.6%)으로 골고루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학년의 경우에는 2학년 57명(18.2%), 3학년 65명

(20.8%), 4학년 191명(61.0%)으로 학년수준이 높은 응답자를 많이 반영하였고, 전공과 관련된 자

격증 보유여부의 경우에는 없음 135명(43.1%), 있음 178명(56.9%)으로 나타났고, 대학소재지의

경우에는 경기도 57명(18.2%), 경상도 12명(3.8%), 서울 186명(59.4%), 충청도 58명(18.5%)으로

나타났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2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

4.2.1 진로스트레스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

진로스트레스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해 본 결과 진로스트레스 측정항목의 경우

진로모호성, 취업압박, 진로정보부족, 외적갈등, 내적갈등이란 5개 요인으로 묶이고 분류되었다.

77.53%의 설명력을 보이고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도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

항목 빈도 % 항목 빈도 %
전공 경영 관련전공 313 100.0 연령 20~25세 313 100.0

성별
남성 161 51.4

학년

2학년 57 18.2
여성 152 48.6 3학년 65 20.8
합계 313 100.0 4학년 191 61.0

종교

기독교 73 23.3 합계 313 100.0
무교 175 55.9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보유여부

없음 135 43.1
불교 31 9.9 있음 178 56.9
천주교 34 10.9 합계 313 100.0
합계 313 100.0

대학소재지

경기도 57 18.2

성적

상 95 30.4 경상도 12 3.8
중 163 52.1 서울 186 59.4
하 55 17.6 충청도 58 18.5
합계 313 100.0 합계 3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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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검정됨을 알 수 있다. 진로스트레스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

한 진로모호성의 Cronbach의 알파 값이 0.92, 취업압박 0.77, 진로정보부족 0.83, 외적갈등의 0.83,

내적갈등 0.78로 0.7이상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검정됨을 알 수 있다.

<표 3> 진로스트레스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

진로스트레스
외적
갈등

진로
정보
부족

진로
모호
성

취업
압박

내적
갈등

공통
성

Cronb
ach의
알파

계획하고 있는 진로(직업)에 대해 주변
사람(부모/친구/교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고민이다.
0.79 　 　 　 　 0.76

0.83
계획하고 있는 진로(직업)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갈등을

겪는다.
0.79 　 　 　 　 0.74

계획하고 있는 진로(직업)에 대해 부모님과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등을 겪는다.

0.73 　 　 　 　 0.73

진로(직업)과 관련하여 주위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막막하다.

　 0.86 　 　 　 0.83

0.87
진로(직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격 및 대비할

사항에 대하여 잘 몰라서 답답하다.
　 0.80 　 　 　 0.82

진로(직업)를 준비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정보가 부족해서 막막하다.

　 0.80 　 　 　 0.76

현재 계획 중인 진로가 내가 원하는 길인지
적성에 맞는지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

답답하다.
　 　 0.83 　 　 0.85

0.92
미래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잘 몰라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않아 불안하다.

　 　 0.82 　 　 0.87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않아 불안하다. 　 　 0.77 　 　 0.87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0.86 　 0.77

0.77
치열한 취업경쟁률이 걱정이다. 　 　 　 0.85 　 0.75

학교생활과 취업준비를 같이 병행하다보니
할일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이다.

　 　 　 0.76 　 0.67

다양한 길이 아닌 한 가지 진로를 정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다.

　 　 　 　 0.78 0.76

0.78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진로(직업)을

결정하기 힘들어 스트레스이다.
　 　 　 　 0.74 0.75

안정적인 진로(직업)을 선택할지,
불안정하지만 도전적인 진로(직업)을

선택할지가 고민된다.
　 　 　 　 0.71 0.71

고유치 2.49 2.48 2.43 2.19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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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해 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

정항목의 경우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이란 5개 요인으로 묶이고 분류

되었다. 76.29%의 설명력을 보이고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도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검정됨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항목의 신뢰성

을 검정하기 위한 자기평가의 Cronbach의 알파 값이 0.80, 정보수집 0.81, 목표설정 0.74, 진로계

획 0.73, 문제해결 0.71로 0.7이상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검정됨을 알 수 있다.

<표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
평가

정보
수집

진로
계획

목표
설정

문제
해결

공통
성

Cron
bach
의
알파

직업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0.79 　 　 　 　 0.78

0.80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0.78 　 　 　 　 0.70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고,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0.69 　 　 　 　 0.64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0.87 　 　 　 0.85
0.81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 볼 수 있다.

　 0.84 　 　 　 0.82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0.81 　 　 0.79
0.73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0.76 　 　 0.77

일단 진로 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0.82 　 0.76

0.74여러 가지 진로(직업) 목록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 목표를 선택할 수 있다.

　 　 　 0.64 　 0.70

선호하는 나의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0.57 　 0.77

처음 선택한 진로(직업)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다른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0.90 0.87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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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전공만족도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

전공만족도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해 본 결과 전공만족도 측정항목의 경우 교과

및 수업만족, 관계만족, 사회인식만족이란 3개 요인으로 묶이고 분류되었다. 78.93%의 설명력을

보이고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도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타당성

이 검정됨을 알 수 있다. 전공만족도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한 교과 및 수업만족의

Cronbach의 알파 값이 0.91, 관계만족 0.93, 사회인식만족 0.84로 0.7이상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검정됨을 알 수 있다.

<표 5> 전공만족도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

% 누적 20.70 35.88 50.08 63.97 76.29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0.8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1693.13, 자유도=66, 유의확률=0.000

전공만족도
관계만
족

사회인
식만족

교과 및
수업만
족

공통성
Cronbac
h의
알파

학과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교수님을 만날 수
있다.

0.88 0.84

0.93
학과는 교수-학생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0.83 0.85
학과는 공부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교수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0.81 0.81

학과는 진로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0.77 0.80
학과를 부모님은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다. 0.84 0.77

0.84

학과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인기학과이다.

0.78 0.64

학과를 졸업했다는 배경이 사회생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0.77 0.71

학과에서는 가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다. 0.63 0.73
학과는 이론 과목과 실습과목의 비중이

적당하다.
0.84 0.87

0.91학과의 교과목 편성 및 교과 내용이 만족스럽다. 0.81 0.83
학과의 수업진행 방식과 학년별 교과목간의

연계성이 만족스럽다.
0.80 0.85

고유치 3.39 2.68 2.61 　 　
% 분산 30.84 24.40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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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진로준비행동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

진로준비행동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해 본 결과 진로준비행동 측정항목의 경우

정보수집활동, 도구준비활동, 목표달성활동이란 3개 요인으로 묶이고 분류되었다. 72.71%의 설명

력을 보이고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도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검정됨을 알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

의 Cronbach의 알파 값이 0.78, 도구준비활동 0.71, 목표달성활동 0.76으로 0.7이상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검정됨을 알 수 있다.

<표 6> 진로준비행동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

진로준비행동
묵표
달성
활동

정보
수집
활동

도구
준비
활동

공통
성

Cron
bach
의
알파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로)에 입문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0.83 　 　 0.69

0.76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취업방법,
보수, 승진, 전망)를 수집했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0.79 　 　 0.76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진로)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향후 할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0.73 　 　 0.71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과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 혹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책자 및 팜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 본 적이 있다.
　 0.88 　 0.82

0.78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방문해
보았거나 방문계획은 세운 적이 있다.

　 0.77 　 0.71

주변사람(친구/부모님/교수님)과 나의 적성과 향후 진로(취업)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0.54 　 0.58

적성과 흥미 및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0.87 0.82

0.71앞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진로)에 입문하기 위해
준비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등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0.73 0.72

고유치 2.25 2.08 1.48 　 　
% 분산 28.13 26.06 18.52 　 　
% 누적 28.13 54.19 72.71 　 　
KMO와 Bartlett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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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검정 결과

4.3.1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가설 1인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β=-0.35, t값=-6.63, p값

=0.000***)를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가설이 채택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가설 2인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β=-0.18, t값=-3.31, p값=0.001***)

를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가설이 채택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가설 3인 진로스트레스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β=-0.41, t값=-7.89, p값=0.000***)를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가설이 채택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진로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전공만족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가설 4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β=0.65, t값=15.12, p값

=0.000***)를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가설이 채택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가설 5인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β=0.52, t값=10.60, p값=0.000***)를 살

펴본 결과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가설이 채택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전공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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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

※ * : p<0.1, ** : p<0.05, *** : p<0.01

4.3.2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

진로스트레스인 진로모호성(β=-0.16, p값=0.039**), 취업압박(β=-0.10, p값=0.078*), 진로정보부

족(β=-0.23, p값=0.001***), 외적갈등(β=-0.06, p값=0.434), 내적갈등(β=-0.05, p값=0.471)이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스트레스 중에서 외적갈등과 내적갈등을

제외한 진로모호성, 취업압박, 진로정보부족의 경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진로스트레스인 진로모호성(β=-0.14, p값=0.088*), 취업압박(β=-0.16, p값=0.006***), 진로정보부

족(β=-0.26, p값=0.000***), 외적갈등(β=0.06, p값=0.408), 내적갈등(β=0.01, p값=0.886)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스트레스 중에서 외적갈등과 내적갈등을 제외한 진

로모호성, 취업압박, 진로정보부족의 경우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스트레스인 진로모호성(β=-0.23, p값=0.003***), 취업압박(β=0.05, p값=0.358), 진로정보부족

(β=-0.13, p값=0.051*), 외적갈등(β=0.00, p값=0.963), 내적갈등(β=-0.17, p값=0.013**)이 전공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스트레스 중에서 취업압박과 외적갈등을 제외한 진로

모호성, 진로정보부족, 내적갈등의 경우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
률(p값)

F값
유의확
률(p값)

R
제곱

Durbin-
Watson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81 0.11 　 44.77 0.000

43.96 0.000*** 0.12 1.86
진로스트레스 -0.27 0.04 -0.35 -6.63 0.000***

※종속변수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상수) 4.37 0.14 　 32.11 0.000
10.94 0.001*** 0.03 1.76

진로스트레스 -0.17 0.05 -0.18 -3.31 0.001***

※ 종속변수 : 진로준비행동

(상수) 5.21 0.13 　 38.62 0.000
62.25 0.000*** 0.17 1.86

진로스트레스 -0.40 0.05 -0.41 -7.89 0.000***

※ 종속변수 : 전공만족도

(상수) 0.70 0.22 　 3.23 0.001
228.73 0.000*** 0.42 1.94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79 0.05 0.65 15.12 0.000***

※ 종속변수 : 진로준비행동

(상수) 1.92 0.19 　 9.92 0.000
112.31 0.000*** 0.27 1.85

전공만족도 0.48 0.05 0.52 10.60 0.000***

※ 종속변수 : 진로준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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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

4.3.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인 자기평가(β=0.30, p값=0.000***), 정보수집(β=0.14, p값=0.006***), 목표설

정(β=0.09, p값=0.152), 진로계획(β=0.12, p값=0.042**), 문제해결(β=0.18, p값=0.002***)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중에서 목표설정을 제외한 자기평

가, 정보수집, 진로계획, 문제해결의 경우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

　
표준화 계수

t값 p값
공선성 통계량

베타 공차 VIF
진로모호성 -0.16 -2.08 0.039** 0.46 2.17
취업압박 -0.10 -1.77 0.078* 0.83 1.20
진로정보부족 -0.23 -3.41 0.001*** 0.59 1.70
외적갈등 -0.06 -0.78 0.434 0.51 1.96
내적갈등 -0.05 -0.72 0.471 0.55 1.82

F값=11.94, 유의확률(p값)=0.000***, R제곱=0.16, Durbin-Watson=1.90
※ 종속변수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 p<0.1, ** : p<0.05, *** : p<0.01

진로모호성 -0.14 -1.71 0.088* 0.46 2.17
취업압박 -0.16 -2.77 0.006*** 0.83 1.20
진로정보부족 -0.26 -3.71 0.000*** 0.59 1.70
외적갈등 0.06 0.83 0.408 0.51 1.96
내적갈등 0.01 0.14 0.886 0.55 1.82

F값=6.45, 유의확률(p값)=0.000***, R제곱=0.10, Durbin-Watson=1.75
※ 종속변수 : 진로준비행동, * : p<0.1, ** : p<0.05, *** : p<0.01

진로모호성 -0.23 -3.00 0.003*** 0.46 2.17
취업압박 0.05 0.92 0.358 0.83 1.20
진로정보부족 -0.13 -1.96 0.051* 0.59 1.70
외적갈등 0.00 0.05 0.963 0.51 1.96
내적갈등 -0.17 -2.50 0.013** 0.55 1.82

F값=14.22, 유의확률(p값)=0.000***, R제곱=0.19, Durbin-Watson=1.82
※ 종속변수 : 전공만족도, * : p<0.1, ** : p<0.05, *** : p<0.01

　
표준화 계수

t값 p값
공선성 통계량

베타 공차 VIF
자기평가 0.30 4.95 0.000*** 0.49 2.04
정보수집 0.14 2.77 0.006*** 0.67 1.48
목표설정 0.09 1.44 0.152 0.51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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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

전공만족도인 교과 및 수업만족(β=0.08, p값=0.250), 관계만족(β=0.29, p값=0.000***), 사회인식

만족(β=0.23, p값=0.000***)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공만족도 중에서

수업만족을 제외한 관계만족과 사회인식만족의 경우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로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가 모두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스트레스가 전공만족도

가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진

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스트레스(진로모호성, 취업압박, 진로정보부족, 외적갈등, 내적갈등)가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정보부족, 진로모호성, 취업압박 순서대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정보부족현상이 높아질수록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진로스트레스(진로모호성, 취업압박, 진로정보부족, 외적갈등, 내적갈등)가 진로준비행동

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정보부족, 취업압박, 진로모호성 순서대로 진로준비행동

　
표준화 계수

t값 p값
공선성 통계량

베타 공차 VIF
교과 및 수업만족 0.08 1.15 0.250 0.47 2.13
관계만족 0.29 4.35 0.000*** 0.52 1.91
사회인식만족 0.23 3.74 0.000*** 0.60 1.66

F값=38.92, 유의확률(p값)=0.000***, R제곱=0.27, Durbin-Watson=1.84
※ 종속변수 : 진로준비행동, * : p<0.1, **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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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정보부족현상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이 가

장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진로스트레스(진로모호성, 취업압박, 진로정보부족, 외적갈등, 내적갈등)가 전공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모호성, 내적갈등, 진로정보부족 순서대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모호성이 높아질수록 전공만족도가 가장 크게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평가, 문제해결, 정보수집, 진로계획 순서대로 진로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평가가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이 가

장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전공만족도(교과 및 수업만족, 관계만족, 사회인식만족)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

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관계만족과 사회인식만족 순서대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계만족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이 가장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행동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지 않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와 같은 심리적인 측면도 같이 연구하였다는데 학문적 시사

점을 제기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와 다른 새로운 학습 환경에 놓인 대학생이 대

학생활을 원만하게 적응하기 위해 높은 자기조절학습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

교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이 진로스트레스를 줄이고 적극적으로 진로 및 취

업을 준비하는지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는데 학문적 시사점을 제기하였다

고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과 밀접한 관련은 있으나 부정적인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진

로스트레스를 조정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준비행동을 한꺼번에 상향 조

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진로스트레스 감소 및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데 활용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실무적 시사점을 제기하였다고 판단된다.

넷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

효과가 검증된 것은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준비행동을 감소시킴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을 감소시키

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는 각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기보고식 설

문은 설문자의 심리상태 및 주관적 성향에 따른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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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인터뷰 또는 관찰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대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따라 목표설정이나 정보수집호라동 분야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역의 대학교 학생들 간의 특성이 다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본 연구는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학교의 특

성 및 학과, 학년 등과 같은 상태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각 학과

별, 각 학년별 등의 세부조건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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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lege students try to get a satisfactory job because they recognize that their lifestyle,

attitude, and even values can change depending on their future career. However, college
students are exposed to career stress along wit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ue to
difficulties such as facing undecided situations or excessive competition in the course of
preparing for graduate school and employment. Individual internal variables can be considered
importantly for stress because some people get frustrated and discouraged but some develop
and overcome given situations even if they experience the same stress.
Studies on individual differences 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need to combine various

factors to make a discriminative diagnosis because it is not explained by individual behavior
or by one characteristic of college students but it is presented by a combination of cognitive
ㆍemotionalㆍbehavioral characteristics. As said, college students embody their desired jobs
through various experiences while in college and realize their shortcomings related to career
path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a career.
Therefore, research related to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factors that help college

students to overcome career stress while preparing for their career and can give positive
meaning to themselves is considered necessary for college students suffering from a severe
employment crisis in unstable reality. Therefore, judging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
correlation between career stres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much each variable affects and their correlation. As a result,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career stres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it was shown to affect between each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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